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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 직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결정되고 개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직업은 개인의 삶과 생활방식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선

택은 긍정적인 자아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의 효율성과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개

인에게 적합한 직업선택은 중요한 과제이며 사회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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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이다. 대학진로를 결정할 

때부터 학생보다는 부모와 교사위주의 결정, 장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등은 그릇된 직업선택과 혼란을 야기하여 불

안증, 자기갈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1].

청년후기 혹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시기는 

발달과정상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

는 여러 가지의 경험들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나 불

만감을 느끼게 하고 이것은 졸업 후 직업의 선택이나 사회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다[3, 4].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결

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조력체제가 필요하다[5].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

련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자의 개인적인 

특징으로 Harren은 자아개념과 의사결정유형을 제안했

다. 직업적 자아개념은 “개인이 그 자신에게 귀인 시키는 

직업적으로 관련된 태도와 특성”을 의미하며 정체감과 자

아존중감으로 나누어진다. 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이 의사결

정과제를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특징적인 방식을 말하

며,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나누어진

다[6]. 자아존중감 또는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행위를 일정 

수준에서 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개인적 신념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

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자기평가라고 할 수 있다[7]. 따라

서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고 

전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한 진로선택을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대학과 전공선택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취업률이라고 보았을 때 본인의 성향과 적성

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 다양한 직업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

이다.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 취업 및 진로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8].

전공선택동기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적성

과 흥미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전공만족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준

비를 한다고 하였다[9, 10, 11, 20].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진

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으며[12, 13, 14],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합

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15, 16].

진로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선택동

기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17, 18].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지각에 대해 자

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로 대학생활에 임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

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전공선택동기

와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진로자기효능감이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대학생들의 자기이해를 도와 진로지

도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의사결정

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2.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진로자기효능감은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를 통하여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의사결정에 미

치는 영향과 대학생들의 진로자기효능감이 전공선택동기

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떤 매개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G도에 소재한 4년제 일반대학 5개교에 재

학 중인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기

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을 기간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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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본추출은 비무선편의표집 방법에 따라 1,300부를 

배포하여 1,194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

성실한 응답지 10부를 제외한 최종 1,184부를 통계분석

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인구 통계적 요인

 본 연구에서 배경변인에 따른 연구대상의 일반현황을 

알기 위하여 성별, 학년, 전공계열, 학업성적, 대입결정요

인, 부모교육수준, 가정경제수준 등 7개의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2.3.2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보연(2010)이 제

작한 검사 도구를 송윤정(2013)이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908로 

최소한의 수준인 .60 정도를 넘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해당 검사도구의 하위요인은 내재적 동기 8문항, 외재적 

동기 5문항, 전체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19, 20]. 전공선택동기의 

내재적 동기는 본인의 흥미, 관심 등의 욕구에 따른 동기

의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흥미나 관심에 따른 선

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3.3 진로의사결정

 말선(2011)이 Harren(1979)이 개발한 ‘진로의사

결정 검사척도’의 고향자(1992) 번안 본을 활용한 도구이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830으로 최

소한의 수준인 .60 정도를 넘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하

위요인은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구

분 되며,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10개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

점’ 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21, 22]. 진로의

사결정은 어떤 문제의 상황이나 장면에 처하였을 때 자신

의 행동을 선택하고 문제의 대안을 선택, 결정하는 심리적 

작용의 과정과 크기를 의미한다.

2.3.4 진로자기효능감

 김말선(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892로 최소한의 

수준인 .60 정도를 넘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4개 하위요인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전체 25문항이 제시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Likert 5

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진로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과 관련

되는 개인적 효능감으로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행

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확신적인 신념을 의

미한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자료처리를 위하여 설문지의 코

딩을 거쳐 SPSS20.0과 AMOS20.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 p<0.05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해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분포

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측정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변수간의 영향력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인 표본의 인구 통계적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가 61.7%, 여자가 38.3%로 나타났

고, 학년에서는 3학년이 44.0%로 가장 많았고, 2학년, 4

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이공, 예체능, 의료생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은 3.5-4.0미만이 36.7%로 가장 많았

으며, 3.0-3.5미만, 4.0이상, 3.0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입결정요인에서는 스스로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부

모님, 선생님, 친구/선배,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교

육수준에서는 대졸이하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하, 대학원졸 이상, 중졸이하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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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는 중이 71.3%로 가장 많았으며, 하, 상의 순으

로 나타났다.

3.2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3.2.1 전공선택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

전공선택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분석한 결과, 내재적 동기(t=5.957, p<0.001), 외

재적 동기(t=3.581, p<0.001)가 합리적 유형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전공선택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

전공선택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내재적 동기(t=2.385, p<0.05), 외재적 동기

(t=5.293, p<0.001)가 직관적 유형에 모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전공선택동기가 의존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

전공선택동기가 의존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분석한 결과, 내재적 동기(t=-3.017, p<0.01)는 부(-)

의 영향, 외재적 동기(t=11.110, p<0.001)가 의존적 유형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4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

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3.3 내재적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목표선택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내재적 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내재적 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able 1. Mediation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impact of intrinsic motive on planning style

Dependent
/Mediation/
Independe

nt

Step Beta R Square F t

Intrinsic 
motive/Go

al   
selection/P

lanning 
style

1step .455 .207 308.813***17.573***

2step .223 .050 62.024*** 7.876***

3step(Indep
endent)

.034

.188 136.311***

1.141

3step(Media
tion)

.417 14.147***

Intrinsic 
motive/Oc
cupation  
informatio
n/Planning 

style

1step .332 .110 146.110***12.088***

2step .223 .050 62.024*** 7.876***

3step(Indep
endent)

.105

.162 114.401***

3.733***

3step(Media
tion)

.355 12.590***

Intrinsic 
motive/Pro

blem   
solving/Pla
nning style

1step .135 .018 21.991*** 4.689***

2step .223 .050 62.024*** 7.876***

3step(Indep
endent)

.200

.080 51.515***

7.084***

3step(Media
tion)

.176 6.246***

Intrinsic 
motive/Fut

ure   
planning/Pl

anning 
style

1step .334 .112 148.745***12.196***

2step .223 .050 62.024*** 7.876***

3step(Indep
endent)

.172

.071 44.982***

5.778***

3step(Media
tion)

.153 5.15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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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내재적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목표선택,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내재적 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

으나, 직업정보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내재적 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able 2. Mediation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impact of intrinsic motive on intuitive style

3.5 외재적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외재적 동기

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외재적 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able 3. Mediation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impact of extrinsic motive on planning style

Depende
nt/Mediat
ion/Inde
pendent

Step Beta
R 

Squar
e

F t

Intrinsic 
motive/G

oal   
selection
/Intuitive 

style

1step .455 .207
308.813

***
17.573**

*

2step .136 .018 22.119 4.703***

3step
(Independent)

.086

.028
16.942*

**

2.658**

3step
(Mediation)

.110 3.401**

Intrinsic 
motive/O
ccupatio

n   
informati
on/Intuiti
ve style

1step .332 .110
146.110

***
12.088**

*

2step .136 .018
22.119*

**
4.703***

3step
(Independent)

.124

.019
11.675*

**

4.070***

3step
(Mediation)

.034 1.108

Intrinsic 
motive/Pr

oblem  
solving/I
ntuitive 
style

1step .135 .018
21.991*

**
4.689***

2step .136 .018
22.119*

**
4.703***

3step
(Independent)

.111

.050
30.889*

**

3.891***

3step
(Mediation)

.179 6.241***

Intrinsic 
motive/F

uture   
planning/
Intuitive 

style

1step .334 .112
148.745

***
12.196**

*

2step .136 .018
22.119*

**
4.703***

3step
(Independent)

.091

.034
20.814*

**

3.003**

3step
(Mediation)

.133 4.378***

**p<.01,   ***p<.001

Depende
nt/Mediat
ion/Indep
endent

Step Beta
R 

Square
F t

Extrinsic 
motive/G

oal   
selection/
Planning 

style

1step .207 .043
52.977*

**
7.279*

**

2step .178 .032
38.846*

**
6.233*

**

3step
(Independent)

.093

.195
142.956

***

3.480*
*

3step
(Mediation)

.413
15.467

***

Extrinsic 
motive/O
ccupatio

n   
informati
on/Planni
ng style

1step .205 .042
51.659*

**
7.187*

**

2step .178 .032
38.846*

**
6.233*

**

3step
(Independent)

.103

.163
114.601

***

3.779*
**

3step
(Mediation)

.369
13.577

***

Extrinsic 
motive/Pr

oblem  
solving/Pl
anning 
style

1step .060 .004 4.333* 2.082*

2step .178 .032
38.846*

**
6.233*

**

3step
(Independent)

.167

.069
43.668*

**

5.927*
**

3step
(Mediation)

.193
6.854*

**

Extrinsic 
motive/F

uture   
planning/
Planning 

style

1step .289 .083
107.544

***
10.370

***

2step .178 .032
38.846*

**
6.233*

**

3step
(Independent)

.128

.060
37.400*

**

4.347*
**

3step
(Mediation)

.174
5.903*

**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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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내재적동기가 의존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내재적 동

기가 의존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내재적 동기가 의존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on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impact of intrinsic motive on dependent style

3.7 외재적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목표선택,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외재적 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

으나, 직업정보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외재적 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

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able 5. Mediation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impact of extrinsic motive on intuitive style

Depende
nt/Media
tion/Inde
pendent

Step Beta
R 

Square
F t

Extrinsic 
motive/
Goal  

selection
/Intuitive 

style

1step .207 .043 52.977***
7.279*

**

2step .191 .036 44.772***
6.691*

**

3step(Inde
pendent)

.167

.049 30.367***

5.773*
**

3step(Medi
ation)

.114
3.926*

**

Extrinsic 
motive/

Occupati
on   

informati
on/Intuiti
ve style

1step .205 .042 51.659***
7.187*

**

2step .191 .036 44.772***
6.691*

**

3step(Inde
pendent)

.183

.038 23.227***

6.288*
**

3step(Medi
ation)

.038 1.287

Extrinsic 
motive/P
roblem 
solving/I
ntuitive 
style

1step .060 .004 4.333* 2.082*

2step .191 .036 44.772***
6.691*

**

3step(Inde
pendent)

.180
.070 44.315***

6.402*
**

3step(Medi
ation)

.183
6.503*

**

Extrinsic 
motive/F

uture  
planning
/Intuitive 

style

1step .289 .083 107.544***
10.370

***

2step .191 .036 44.772***
6.691*

**

3step(Inde
pendent)

.157

.049 30.594***

5.296*
**

3step(Medi
ation)

.118
3.982*

**

*p<.05,   ***p<.001

Depende
nt/Mediat
ion/Inde
pendent

Step Beta
R 

Squar
e

F t

Intrinsic 
motive/G

oal   
selection
/depend
ent style

1step .455 .207
308.813

***
17.573**

*

2step .036 .001 1.550 1.245

3step
(Independent)

.100

.017
10.227*

**

3.094**

3step
(Mediation)

-.141
-4.345*

**

Intrinsic 
motive/O
ccupatio

n   
informati
on/depe
ndent 
style

1step .332 .110
146.110

***
12.088**

*

2step .036 .011 1.550 1.245

3step
(Independent)

.068

.010 5.695**

2.2219*

3step
(Mediation)

-0.96
-3.135

**

Intrinsic 
motive/Pr

oblem  
solving/d
ependent 

style

1step .135 .018
21.991*

**
4.689***

2step .036 .001 1.550 1.245

3step
(Independent)

.035
.001 .829

1.188

3step
(Mediation)

.010 .332

Intrinsic 
motive/F

uture   
planning/
depende
nt style

1step .334 .112
148.745

***
12.196**

*

2step .036 .001 1.550 1.245

3step
(Independent)

.017

.004 2.492

.555

3step
(Mediation)

.057 1.85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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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외재적동기가 의존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분석한 결과,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은 외재적 동기가 의존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

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의사결

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효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

적 동기는 진로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유형과 직관

적 유형, 의존적 유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의존적 유형에는 내재적 동기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적성과 흥

미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공만족도와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다는 [9, 10, 11, 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처럼 

전공을 선택할 때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적성이나 흥

미 등 본인의 의사 결정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

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높아 만족스러운 대학생활

을 하게 될 것이며, 미래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합

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둘째, 내재적 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목표선택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정보, 문제

해결, 미래계획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분석결과 목표선택,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직업정보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의존적 유형에는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의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2, 13, 14, 15, 16]의 연구결과와 유

사하다. 외재적 동기가 진로의사결정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합

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에 대해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

고 있으나 직관적 유형에 대한 직업정보와 의존적 유형에

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의 선택을 돕

고 그 행동을 마칠 때 까지 노력 정도를 결정하는 판단과 

사고,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24, 25]의 연

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함에 있

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며 진로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개방적인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교육기관과 사회가 중. 고등학교 시기부터 자신의 흥미

와 적성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

로 자신이 하게 될 일에 대해 준비,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교육적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그에 대한 준

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로관련 정보제공과 환경을 만들

어 주는 일에 실천적 개입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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